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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조성주 백동준

｜ 스타2 WCS GSL 시즌1 코드S 16강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스타크래프트2:군단의 심장’을 종목으로 한 ‘월드 챔
피언십 시리즈(WCS) GSL’ 시즌1 코드S(본선)가 5일부
터 16강에 돌입한다. 지난주 백동준(마우스스포츠)과 신
노열(삼성 갤럭시 칸) 등이 합류하면서 총16명의 선수가
모두 가려졌다. 예상된 강자들은 모두 합류했다. 백동준
과 김민철(SK텔레콤T1) 등 시드권자 7명을 비롯해, 부
활을 예고한 ‘GSL’ 챔피언 출신 신노열과 이승현(스타테
일) 등도 우승을 노리고 있어 섣불리 한 치 앞을 예측하
기 어렵다.

종족별로 보면 16강 진출자 중 9명이 프로토스. 그 외
저그는 5명, 테란은 2명이 16강에 진출했다. 32강에 비해
선 그나마 밸런스를 조금 더 갖춘 모습이지만 프로토스의
강세가 예상된다.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테란 선수들이
종족의 부활을 이끌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16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SK텔레콤T1 선
수가 무려 5명이나 진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6강 조추
첨 결과 프로토스로만 구성된 C조에 김도우와 원이삭, 정
윤종(이상 SK텔레콤T1)이 포함돼 팀킬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16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진은 6일 열리는 B조 경
기다. 지난해 ‘WCS코리아’ 우승자들인 김민철과 조성주
(진에어 그린윙스), 백동준이 같은조에 포함된 것. 지난해
돌풍 이후 백동준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민철과 조성주의 경우 프로리그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
리고 있어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여기에 프로리그에서
최근 가장 핫한 선수인 주성욱(KT롤스터)도 무시할 수 없
는 카드여서 ‘죽음의 조’로 불린다.

5일 열리는 A조 역시 ‘GSL’ 챔피언 출신 신노열과 이승
현, 그리고 지난해 ‘블리즈컨 2013’에서 우승하며 단숨에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김유진(진에어 그린윙스)이 포함
돼 있어 쉽사리 결과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
으로 다른 조에 비해 덜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7일 D조
경기 역시 최근 강세를 보여온 김준호(CJ엔투스)와 꾸준
함을 보여준 어윤수(SK텔레콤T1)와 조성호(IM), 그리고
16강에 진출한 2명의 테란 중 하나인 정우용(CJ엔투스)이
포함돼 치열한 승부가 점쳐진다.

한편, 한국 지역 못지않게 치열한 32강 경기가 펼쳐지
고 있는 북미 지역에선 현지와 한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거
느리고 있는 이제동이 최지성과 대만선수에게 연거푸 패
하면서 충격의 32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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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꺠vs꺠조성주꺠vs꺠백동준
역대 최강 ‘죽음의 조’ 눈길
6일 WCS코리아 우승자들 모인 B조 경기 ‘치열’

박인비 수잔 페테르센

여자골프 세계랭킹 1,2위 박인비(26·K
B금융그룹)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해 장외 대결을 벌인
다.

박인비와 페테르센은 4일 중국 하이난의
미션힐스 하이커우 골프장에서 열리는 유
럽여자프로골프(LET)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두고 아시아와 유

럽의 대표 8명씩 출전하는 굿윌 트로피에
출전한다. 이벤트 경기지만 세계랭킹
1,2위의 맞대결이 예상돼 관심이 높다.

9홀 경기를 펼쳐지는 이 대회에는 아시아
팀 대표로 박인비를 비롯해 세계랭킹 5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세계랭킹 6위 펑
샨샨(중국), 린츠치(대만) 등이 나서고, 유
럽팀 대표로는 페테르센과 유럽여자프로골
프 상금왕을 지낸 글레디스 노세라(프랑
스), 한나 버크(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박인비와 페테
르센의 자존심 대결이다. 이벤트 경기 뒤
이어지는 본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
1,2위 자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박인비는 미 LPGA 투어 개막 2경기(바

하마클래식, 호주여자오픈)를 건너뛰고 뒤
늦은 시즌을 시작하면서 페테르센에 여자
골프 1인자의 자리를 위협받았다. 그러나
태국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일랜드 준우
승, 2일 끝난 HSBC 위민스 챔피언십 공동
4위를 발판삼아 페테르센의 추격에서 벗어
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박인비를 추격해온 페
테르센은 최근 성적이 뒷걸음치며 세계랭
킹 추격에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시즌 첫
출전한 호주여자오픈에서 공동 28위에 그
쳤고, 박인비와 함께 출전한 2경기에서는
10위(혼다 타일랜드), 공동 4위(HSBC위민
스챔피언십)에 머물러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
킹에서는 박인비가 안정적인 1위를 굳혀가
고 있다. 10.31점을 얻은 박인비는 9.46점
을 획득한 페테르센과의 격차를 0.85점 차
로 벌렸다. 지난 주(2월24일 기준) 랭킹에
서는 박인비 10.30점, 페테르센 9.54점을
기록했다. 2월17일자 랭킹에서는 박인비
9.89점, 페테르센 9.53점으로 턱밑까지 추
격해왔다.

이벤트 경기지만 페테르센이 박인비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할 경우 본 대회에서
다시 한번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
다. 작년 이 대회에서는 페테르센이 우승,
박인비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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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여제’ 박인비 vs ‘2인자’ 페테르센
오늘 굿윌트로피 세계 1·2위 맞대결

박인비·유소연·펑샨샨 등 아시아 대표
페테르센·노세라·버크 등 유럽 대표로
이벤트 경기지만 자존심 걸린 한판승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미 P
GA 투어 혼다클래식 최종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고 기권했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내셔널 챔피언스코스에

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13번홀 경기를 끝내고 허
리 통증을 이유로 코스를
빠져나왔다.

우즈가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기권한 건 이번이
7번째다. 기권 이유는 허

리 통증. 그러나 일부에서 성적 부진을 면하
려는 꼼수였다는 관측도 있다.

우즈는 3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몰아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우승까지 넘볼 수 있
는 위치였다. 그러나 최종라운드 시작과 함께
성적이 좋지 못했다. 전반 9홀에서만 5타를
까먹었다. 이후 13번홀까지 모두 파를 기록했
지만 이미 우승권에서 멀어져 하위권으로 추
락한 상태였다.

우즈의 대변인 글렌 그리스틴은 “우즈가
4라운드 경기 시작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
다”라고 짧게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우즈는 올해 출전한 PGA 투어 2개
대회에서 모두 최종라운드까지 경기를 펼치

지 못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첫 출전한 파머
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는 3라운드 뒤 컷 탈
락했고, 두 번째 대회인 혼다클래식에서는 기
권으로 최종라운드를 끝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에서는 러셀 헨리(미
국)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라이언 파
머(미국), 러셀 녹스(스코틀랜드)와 연장 끝에
우승했다.

헨리는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 홀
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상
금은 108만 달러(약 11억5000만원).

주영로 기자

우즈, 혼다클래식기권…‘성적부진면피’ 꼼수?

4라운드 전반 9홀서만 5타 까먹자 포기
“허리 통증 때문”…우승자는 러셀 헨리


